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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 법당 한

자리지만 이 한자리가 우주 삼라만상의 한자리인

것입니다. 한자리란 그렇게 가벼운 한자리가 아닙

니다. 한생각도가벼운한생각이아닙니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발견하

셔서 우리들한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서 지

금까지, 아니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고 우리

가 그 진리를 주춧돌 삼고 또는 거름을 삼아서 변

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법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이 자리가 바로 한도량입니다.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여래의 집이면서

도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인 줄 아셔

야합니다.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

한모든생활을자기가한발한발놓고가는것입

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라는 착을 가지

고 있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四相), 즉

말하자면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

相)∙수자상(壽者相) 이런 것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또육에대한착, 또는육근에관

한착의문제가붙습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空)했는데 어찌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상과 집착과 삼

독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가는걸알게될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 생명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자체, 삼합(三合)

이 공존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

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비

교할 때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둘이 아니며,

그럼으로써여여하게활용할수도있고이렇게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가 가

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을 해야만 하

는, 억지로라도말을해야만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무로 비유를 가끔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化)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

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

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

니다.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고 작용할 수 있

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

로자기의참생명의선이기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자기가 움죽거

리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듯이 그렇

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것입니다.

깨달으면깨닫는대로또안으로굴려서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 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나

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그대로받는다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알아야 할 문제

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십시

오.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

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

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

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

엇인가? 그 생명선에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

의조절이라든가또는빛의조절이라든가또는광

명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

가 영사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인과의 조절이라

든가 또는 탐지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

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

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

학이니하는모든과목도바로인간에게서주어지

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생각할게아니라그것은바로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

드해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

능적인자유인이되고자해서우리는이렇게열심

히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저께 일을 알고 있고

작년 일을 알고 있고, 어디서 구경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와 같

이 깨달은 사람들은 역시 앞 부처, 뒷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

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

가 자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

떻게해결을할수있을까? 우리는마음의자기내

공에, 즉 말하자면 생명선 그 자체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보신(報身)과화신(化身) 또는법신(法身)

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

데로부터이육신으로공전하기때문에다갖추어

서있다는것을터득해야만합니다.

물부처가따로있고불부처가따로있고흙부처

가 따로 있고 바람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

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찰나 찰나 움죽거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

서돌아가는그자체가부처님인것이고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 만

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

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덜함이없기에죽어서열반을한다는사람

은너무나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

라고내놓을수있을까요? 이도리를아셔야할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 해

서그것도주인공이라고하나삼합이공존을하고

있으니까, 삼세심(三世心)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

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 해서 주인공

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

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놔

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

명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

떻게움죽거리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기 생명선, 이름 해서 주인공인 참

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

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

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

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

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

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

기 때문에‘무(無)’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놔라,

공했느니라.’이런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

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

습니까? 나쁜거든좋은거든흥겨운거든기쁜거

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

기다가놓으십시오.

사람이아파서놓는다하면반드시거기서의사

가 돼줄 겁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무엇으로도화할수있는광대무변

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통하고모든것이하나서부터열까지그렇

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바로자기까지도내공에다놔버리는것입

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상을 갖지 말라. 왜? 열 가

지 빛 중에 하나를 내가 내세워서 이게 빛이라고

내놓을게없는도리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늙어서 호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또 남

편을 만날 땐 부인으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애들

을 만났을 땐 어머니로서 생각날 것이고 또는 친

구를 만났을 땐 친구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

☞22면으로 계속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 인줄 알아야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발 한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송파구석촌동165-14, 전화(02)420-3200, http//www.bulkwang.or.kr

샨티데바의

행복수업

천년 이상 사랑 받아 온

HAPPINESS LESSONS

김영로 옮김｜변형 신국판 양장본｜272쪽｜값 9,800원

제1장 보리심의 공덕｜제2장 악업정화｜제3장 행보리심 일으키기｜제4장 보리심 일으키기｜제5장 지계와 정지

제6장 인욕바라밀(초월적 인내)｜제7장 정진바라밀(초월적 정진)｜제8장 선정바라밀(초월적 선정)

제9장 지혜바라밀(초월적 지혜)｜제10장 회향

『샨티데바의 행복수업』은 천여 년 전에 인도의 수행자 샨티데바(Shantideva)에 의해 보리수행(Bodhi-

charyavatara)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온 이래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해온 참으로 훌륭

한 행복교과서입니다.     

샨티데바(寂天)는 금강승을 수행하여 한 생애 동안에 최고의 행복,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옮긴이아찰라(�動) 김영로님은서울대영문과를나와영어교육에종사해오다(영어순해저자), 최근에보살계와탄트라계를받고금

강승을수행하면서, 영어로나와있는부처님의귀한가르침을알기쉬운우리말로옮겨전하는행복메신저로서기쁨과마음의평

화를누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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